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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노동 및 소득

■ ‘23년 하반기 기준, 경남 경제활동인구는 여성이 80만 4천명, 남성이 100만 9천명으로 남성이 20만 5천명 더 많고, 

비경제활동인구는 여성이 60만 9천명, 남성이 41만 5천명으로 여성이 19만 4천명 더 많음

■ 경남 여성 고용률은 군지역에서는 산청군이 70.2%로 가장 높고 남성 고용률은 하동군이 80.4%로 가장 높았고 

시지역에서는 여성은 사천시가 57.2%, 남성은 거제시가 76.2%로 고용률이 높았음

    

    

(단위: 천명, %)

(단위: %)

자료 : 통계청. 「지역별 고용조사」. 성인지 통계 시스템. <표 7-1>

경제활동인구(2015. 하반기~2023. 하반기)

시‧군 고용률(2023. 하반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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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 남성

자료 : 통계청. 「지역별 고용조사」. 성인지 통계 시스템. <표 7-2>

경제활동 여성 경제활동 남성비경제활동 여성 비경제활동 남성 고용률

2015 하반기
여성 여성 여성남성 남성 남성

2020 하반기 2023 하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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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활동
‘23년 하반기 경남 생산가능인구는 여성이 141만 3천 명, 남성이 142만 4천 명으로 유사하지만, 여성의 

고용률은 56.2%, 남성의 고용률은 69.5%로 성별 차이가 나타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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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출산 및 육아기에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M자형 구조가 나타나고 남성은 30대가 가장 

높고 은퇴가 시작되는 50대 이후 급강함

■ 직업별 취업자 분포는 서비스직종의 여성 비중이 69.1%로 가장 높고 제조생산관련 직종은 남성 비중이 높음

(단위: %)

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(2023. 하반기)

자료 : 통계청. 「지역별 고용조사」. 성인지 통계 시스템. <표 7-17>

(단위: 천명, %)

직업별 취업자 분포(2023. 하반기)

자료: 통계청. 「지역별 고용조사」. 성인지 통계 시스템. <표 7-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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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 비율여성 남성

15~19세 20~29세 30~39세 40~49세 50~59세 60세 이상

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M자형 구조가 나타나며 여성 취업자의 직종은 서비스직종 비중이 높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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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비경제활동을 하는 주된 이유는 여성은 육아 및 가사(62.4%)였고 남성은 쉬었음(39.3%)과 재학 및 진학 준비(27.6%)로 

성별 차이가 발생함

■ 15-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비율은 30~34세가 33.1%로 가장 높고, 비취업 상태의 기혼여성 중 경력

단절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세~34세와 35~39세가 약 67%이상으로 높게 나타남

자료 : 통계청. 「지역별 고용조사 부가조사」. 성인지통계시스템. <표 7-8>

    (단위: %)

(단위: %)(단위: %)

자료 :통계청. 「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C형」. MDIS. <표 7-12>

비경제활동 이유(2023. 하반기)

경력단절 여성 현황(20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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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 남성

경력단절여성비율 1
(경력단절여성/기혼여성)

경력단절여성비율 2
(경력단절여성/비취업 기혼여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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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~24세 24~29세 30~34세 35~39세 40~44세 45~49세 50~54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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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~24세 24~29세 30~34세 35~39세 40~44세 45~49세 50~54세

경력단절과 비경제활동 이유
비경제활동상태를 선택한 주된 이유는 여성은 육아 및 가사, 남성은 쉬었음이었고, 출산 및 가족 돌봄 등을 

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비율은 30대가 높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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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’23년 하반기 기준, 산업별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수준은 여성은 정보통신업이 290.2만원으로 가장 높고 남성은  금융 

및 보험업이 가장 높음

■ 여성과 남성이 모두 일하는 산업의 성별 임금 수준을 비교하면 항상 남성의 임금 수준이 여성보다 더 높고, 여성이 일하는 

산업 중 금융 및 보험업의 성별 임금 차이가 216.2만원으로 가장 큼

(단위: 만원)

산업별 월평균 임금 및 성별 임금 격차(2023. 하반기)

자료 : 통계청. 「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C형」. MDIS. <표 7-26>

여성 성별임금격차남성

농업, 임업 및 어업 금융 및 보험업

광업 부동산업

제조업
전문, 과학 및
기술 서비스업

건설업

보건업 및 사회복지
서비스업

교육서비스업

도매 및 소매업

예술, 스포츠 및
여가관련 서비스업운수 및 창고업

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
기타 개인서비스업숙박 및 음식점업

가구내 고용활동 및
달리 분류되지 않은
자가소비 생산활동

정보통신업

전기, 가스, 증기 및 
공기 조절 공급업

사업시설 관리 및 
사업지원 및 

임대서비스업

수도, 하수 및 폐기물 
처리, 원료재생업

공공행정, 국방 및
사회보장 행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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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임금격차
대부분의 산업에서 여성의 월평균 임금 수준이 남성보다 낮아 성별임금격차가 문제가 나타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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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‘23년 모성보호제도 순지급자 수는 여성과 남성 모두 육아휴직이 각각 9,308명, 3,509명으로 가장 많았고, ’15년 대비 

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단축 등 모성보호제도 남성 순지급자 수가 크게 증가함

■ 시‧군‧구별 육아휴직급여 순지급자 수는 통합창원시가 가장 많고, 이외 진주시가 여성과 남성의 순지급자 수가 각각 

1,404명, 591명으로 많았음

    
(단위: 명)

(단위: 명)

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. 「고용행정통계」. EIS 고용행정통계. <표 7-32>

모성보호제도 순지급자 수(2015~2023)

시‧군‧구별 육아휴직급여 순지급자 수(2023)

여성 남성

여성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

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. 「고용행정통계」. EIS 고용행정통계. <표 7-3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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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성보호제도
‘23년 기준 모성보호제도 중 육아휴직급여의 순지급자 수가 가장 많았고, 시‧군‧구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

통합 창원시가 가장 많았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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